
- 「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」 체험수기 -

제  목 병아리 교사의 백문불여일견 체험기

얼마 전, 아이들과 텃밭 활동을 하던 중 안전교육의 중요성을 온몸으로 느꼈

던 일이 있었다. 이론과 실제가 딱 맞아떨어지는 경험이랄까? 머리에 담아둔 

교육 내용을 갑작스레 일어난 응급상황에 잘 적용해서 영아의 안전을 지킬 

수 있었던 잊지 못할 순간이랄까?

시간이 지날수록 자꾸만 곱씹게 되는‘그 날’의 상황과, 안전교육을 받았던 

날의 기억을 정리해 보려 한다.

만 2세반 담임이자 신입교사인 나는 한 학기 동안 우리 반 영아들과 적응하

는데 필요한 놀이 방법이나 상호작용 등, 보육에 도움이 되는 교육에만 관심

이 많았다. 마음의 여유가 없었던 탓이지만 그만큼 안전교육의 중요성을 인식

하지 못한 병아리 교사였던 것이다. 그러던 중 받게 된‘심폐소생술’과‘하

임리히법’교육은 안전교육에 대한 나의 인식이 완전히 바뀌는 계기가 되었

다.

먼저 이론 시간으로 안전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고, 응급처치 방법을 배우

며, 다양한 응급상황 사례를 듣다 보니 어느새 나는 피곤함도 잊은 채 맑은 

머리로 교육에 집중하고 있었다. 이어지는 실습 시간에는 강의 때 배운 처치 

방법을 실제 상황처럼 직접 연습해 보고, 화면에 나타나는 개인별 수치를 통

해 처치하는 자세와 힘 조절 및 속도를 점검받았다. 강의를 꼼꼼히 들었다고 

자신만만했는데 나의 성공률 수치는 9%로 표시되었다.

‘두둥!!’어디가 잘못된 것일까? 자세가 이상했나? 힘 조절이 약했나? 여러 

가지 생각이 머릿속을 스치며 주변을 두리번거렸더니 강사님께서 오셔서 자

세와 강도를 고쳐주셨다. 강사님이 코치해 주신대로 엉덩이를 조금 더 들고 

몸을 앞으로 숙이면서 체중을 실었더니 83%로 성공률이 올라갔다. 이론과 실

제가 다르다는 것을 느낀 순간이었다. 이론은 접할 수 있는 매체가 많지만 실

제로 체험해 보는 것은 이러한 전문적인 교육이 아니면 접근하기 어려울 것

이라는 생각에 종사자 안전교육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다.

‘심폐소생술’실습을 어렵게 마치고 나니‘하임리히법’은 상대적으로 쉽게 

느껴졌다. 이물질이 쉽게‘톡’튀어 나와서 그렇게 느꼈는데, 잠시 후 이야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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할 텃밭 사건으로 하임리히법이 쉽다는 편견은 싹 바뀌었다.

그렇게 교육을 마치고, 어린이집의 일상으로 돌아간 어느 날. 

바깥놀이를 하러 나가는 길에 영아들과 텃밭에 물을 주고 놀이터로 이동했는

데 미끄럼틀 아래에서 발을 동동 구르며 서 있는 영아가 눈에 들어왔다. 

영아 눈엔 눈물이 맺혀 있었고, 왜 그러냐는 물음에 대답도 못한 채 헛구역

질을 하고 있었다.‘아!!! 영아 목에 무언가 걸렸구나!!’라는걸 인식하고 응급

처치를 해야 할 상황임을 직감하였다. 

그 순간‘나 혼자??’,‘실패하면 어쩌지?’란 두려움이 들었고 너무 떨리고 

무서웠다. 주변 둘러봤지만 도움의 손길은 보이지 않았고 더이상 머뭇거릴 시

간 없이 바로 하임리히법을 실시하였다. 

먼저 영아의 몸을 살짝 앞으로 숙인 뒤 손바닥으로 등을 두드렸다. 

“이렇게 등을 두드리면 괜찮아진대~ 조금만 참아~”라는 말로 불편해하는 

영아를 안심시켰다. 몇 번 두드려도 이물질이 나오지 않자‘이게 맞나... 내가 

잘하고 있나...’걱정을 하면서, 교육받았던 하임리히법을 적용해 왼손 주먹을 

아이 명치 있는 부분으로 가져다 대고 아이의 몸을 조금 더 숙여 처음보다 

조금 더 강하게 두드렸더니 영아의 목에서 몇 번 씹지 않은 방울토마토가 땅

바닥으로 떨어졌다. 아직 눈물이 마르지 않은 영아를 끌어안자, 긴장이 풀리

면서 나도 모르게 눈물이 흘렀다. 

영아가 무사해서 정말 다행이고 모든 것에 감사함을 느낀 하루였다. 머릿속

이 하얘지고 당황한 그 순간에도‘하임리히법’을 바로 떠올렸던 건 교육을 

받은 지 시간이 오래 지나지 않았고 집중해서 강의를 들었기 때문이라고 스

스로 안도하였다. 

잊을 수 없는‘그 날’을 겪은 후 가장 먼저 들었던 생각은‘나도 할 수 있

구나!!’였다. 사람을 살리는 일은 의사나 구급대원분들만 할 수 있다고 생각

했었는데, 이러한 교육을 통해서 도움이 필요한 소중한 사람들을 지킬 수 있

는 자신감이 생긴다는 것을 느끼며 매년 실시되는 종사자 안전교육을 더 성

실히 책임감 있게 배워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되었다.


